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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관리의 연구동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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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직무만족의 개념과 그 영향요인들에 
대한 경향과 문제점들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0년 이후 진행된 사회복지 관련 학회에서 발생한 한국연구재
단의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방법은 비관여적 조사인 내용분석이며, 직무만족
의 개념과 영향요인을 분석범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직무만족을 정의하는데 있어 직무 자체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
과 직무 이외의 직무환경을 직무만족에 포함시키는 연구들로 분류되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직무만족의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직무만족에 직무환경을 포함시킨다면 직무만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조직특성 요인, 업무부담 요인, 심리적 요인, 클라이언트 요인과 함께
근무여건과 인간관계 등의 직무환경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무환경은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이 아니라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
연구들을 진행할 경우에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job satisfaction and the tendency and problems of the influential factors
by analyzing the research on the job satisfaction of welfare facility workers.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papers published in journals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t social welfare-related
conferences since 2010. The analysis method involved content analysis, a non-involvement survey, and 
the concept and influence factors of job satisfaction. Studies of job satisfaction were classified into 
studies focusing on the job itself in defining job satisfaction and studies including job environment other
than a job in job satisfaction. In the latter case, it deviated from the dictionary meaning of job 
satisfaction. If the job environment is included in job satisfaction,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using the
concept of job satisfaction. The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include socio-demographic factor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factors, work burden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client factors, and job 
environment factors, such as working conditions and human relations. Therefore, the job environment 
is not a sub-factor of job satisfaction but an influential factor.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definition of job satisfaction and its influential factors when conducting job satisfaction 
studies targeting social welfa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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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연구들은 조직의 기
술체계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조직구성원들의 인
적자원 개발과 관리를 중요시하고 있다[1].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주요한 사회분야인 사회복지도 동일하게 
조직의 생산성과 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인적자원관리가 제시되고 있다. 사회복
지 분야의 조직들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서비스의 기획을 비롯하여 운영과 평가 등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과 
태도가 조직성과와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적자원관
리는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적자원관리는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조직지원인식, 이직의도, 조직몰입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2].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다양한 인적자원 중에서도 직무만족이 강조되고 있다[3].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은 조직성과를 좌우하는 중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는 종사
자들이 서비스대상자와 가족들의 대면관계를 통해 제공
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역할과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만
족이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4].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은 결근율과 이직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직무만족도가 높은 종
사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
직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영향을 미친다[5].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성과와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종
사자들의 직무만족의 중요성으로 인해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과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직무만족은 독립변수
[6]와 매개변수[7]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주로 종속변수로 
제시되어 진행된 연구들이 많은 상황이다[8].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직무만족
의 영향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9]. 이 연
구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들은 직무만족의 개념과 영향요인을 제
시하는데 있어서 차이점과 논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먼

저, 직무만족의 개념에 대해서는 직무에 초점을 두고 직
무 자체에 대한 만족으로 정의하는 연구[10]들과 직무만
족을 직무 이외의 환경적 측면들에 대한 만족으로 제시
하는 연구[11]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직무만족의 영
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각각 중요하게 제시
하는 변수들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수
들을 크게 분류하면, 개인적 특성[12], 직무특성[13], 근
로조건과 직무환경[14], 직무스트레스와 소진[15] 등이
다. 따라서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으로 제시되는 변수들과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변수들 간의 유
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에 해당하는 근로조
건 등의 직무 외적인 직무환경이 직무만족의 하위요인과 
영향요인으로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된 직무만족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고 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직무만족과 직무만족의 영향요인 중 근로조건 
등의 직무환경에 대한 연구동향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규
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분석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학술지 논문들을 선정하기 위

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였으며, ‘직무만
족’과 ‘복지’를 주제어로 제시하여 검색을 진행하였다. 
검색된 논문은 총 1,207건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이
후에 게재된 논문들은 961건으로 나타났다. 검색된 논문
들 중에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
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의 학회와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들로 분석범위를 
제한하였다. 분석범위에 포함된 학회와 연구기관은 한국
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
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장애인복지
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와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
협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직무만족의 개념의 경우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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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에 대해서 14편의 논문이 최종 분
석에 선정되었다.

분석대상의 논문발행 시기를 2010년 이후로 제한한 
이유는 그 이전까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관
한 연구경향을 분석한 강현주와 조상미[1]의 연구가 진행
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분석
하였지만, 질적 연구의 경우에도 이론적 접근과 조직별 
영향요인들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논문들을 나열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적 연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직무만족의 개념과 영향요인에 관한 차이점들
과 논리적 문제점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종사
자들로 분석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직무만족의 개념을 정의
하는데 있어서의 차이점과 직무만족의 개념과 영향요인
의 논리적 문제점들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2.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과 그 영

향요인에 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하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16]. 내용분석은 비
관여적 조사방법의 한 유형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주
제들의 특징, 비교, 원인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연구방
법이다[17]. 본 연구는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기존의 양적 연구에 해당
하는 내용분석과는 차별성을 둔다[18]. 단순히 시기별 관
련 논문들의 빈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횟
수 등을 측정하는 방식과 달리 직무만족의 정의와 영향
요인의 특징, 그리고 관련된 논리적 문제들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직무만족의 정의에 대한 각 연
구들의 차이점을 유형화하고 직무만족의 정의에서 제시
된 하위요인들과 영향요인이 중복되어 논리적으로 문제
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범주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분석단위는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의 특징과 차이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을 보이는 원인과 관련된 문제점들
을 파악하여 향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들의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분석결과

3.1 직무만족의 개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직무만족’과 ‘복
지’를 검색어로 제시하여 총 961편의 논문들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검색논문들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의 학회와 
연구소 등에서 발간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를 중
심으로 하여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직무만족을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직무만족의 개념은 크게 직무에 
초점을 둔 연구와 직무환경 등의 직무 이외의 내용을 포
함시킨 연구들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
무만족의 개념과 내용을 제시한 대표논문 총 14편을 선
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직무만족의 정의에서 직무
에 초점을 두고 직무만족을 정의한 논문 7편과 직무환경 
등의 직무 외적인 내용들을 직무만족 정의에 포함시킨 
논문 7편으로 구성되었다.

조직구성원에게 조직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그리고 조직으로서의 직장은 구성원들에게 생계수단으로
서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중요
한 요소이다. 이러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은 조직성
과와 조직혁신을 가져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조직연구
에서 핵심적인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19]. 특히, 사회복
지종사자들은 상시적으로 클라이언트와의 대면접촉을 통
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획, 운영, 평가 등의 업무 전반
을 책임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직무만족의 중요성
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20].

사회복지분야에서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들을 살펴보면,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데 있
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직무만족을 
직무를 비롯한 다양한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으로 정의하
는 연구들이다. 김경호와 방희명의 연구[21]에서 직무만
족은 조직구성원들이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정도
로 정의되었는데, 업무에 대한 만족, 인간관계 만족, 복
리후생 만족 등의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만족은 업무내용, 업무량, 보
수수준에 대한 만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혜자와 권순호의 연구[22]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점에
서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의 직무와 직무환경에 대한 긍
정적 감정으로 규정하면서 업무지침, 직장 인간관계, 클
라이언트 관계, 시설환경,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합리성, 
자기개발과 교육기회 제공, 슈퍼비전, 급여와 복지, 업무
보람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을 포함시켰다. 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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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이성규[23]는 직무만족을 개인의 태도, 가치, 욕구 
등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과 임금, 승진, 동료관계, 업무
조건 등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정서상태로 규정하였다.

유종연과 주재현[24]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직무만족
을 종사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와 직무환경에 대
해 느끼는 전체적인 긍정적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직무자체, 보수, 승진, 동료, 기관, 
이직, 서비스, 업무와 가정, 직무개발, 삶의 만족, 스트레
스 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만족으로 측정되었다. 정요
한과 최재성의 연구[25]에서는 직무만족을 직무와 관련
된 특성 및 요소들에 대한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
구에서 직무만족은 업무에 대한 보람과 업무 전반에 대
한 만족, 임금, 근무시간, 직무내용, 업무시간의 유연성, 
경력개발과 승진기회, 고용안정성, 직장 인간관계와 직
장문화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직무만족을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으로 구분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26]. 이 연구들은 내재적 만족으로 직무의 난이도와 책
임 등의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을 제시하고 외재적 만족
으로 직무에 대한 보상과 작업환경 등의 직무 외적인 측
면에 대한 만족을 규정하고 있다. 배의식 등[27]은 직무
만족을 조직구성원이 직무와 조직 내의 상황을 지각하고 
평가하여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였으며, 직무
를 포함하여 직무여건, 직무과업, 동료관계 등에 대한 긍
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상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담당직무에 대한 만족으
로 규정하고 직무 이외의 조직특성이나 직무환경에 대한 
차원을 배제하는 정의이다[28]. 함철호의 연구[29]에서 
직무만족이 담당직무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
정으로 정의되었으며,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직무수
행에서의 즐거움과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 등의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송인한 등[30]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직
무만족에 대해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독창적인 
시도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일에 대한 행복
으로 정의되었는데, 행복은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해당하는 헤도니아적 행복과 장기적이고 목적성이 있는 
유데모니아적 행복으로 분류된다. 헤도니아적 행복은 단
순한 일의 만족, 즐거움, 기쁨 등을 포함하며, 유데모니
아적 행복은 일의 가치, 보람, 의미, 충만, 선함 등을 포
함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직무만족의 측정도구는 헤
도니아적 차원에서 일에 대한 행복, 즐김, 즐거움, 유쾌
함, 전반적인 만족 등이고 유데모니아적 차원에서는 일
의 영향력,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 기여도, 도움의 정도, 

선함을 가져오는 정도 등이 제시되었다.
김태량과 김경화의 연구[31]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직

무만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는 직무환경이나 직무특성 등을 제
외한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에 초점을 두고 제시하였다. 
측정도구는 5문항으로 현재의 직무만족도, 직무수행과정
의 만족도, 직무에 대한 자신감, 과거와 비교한 현재 직
무의 만족도, 경력과 기대를 고려한 직무만족도 등이다. 
신중환과 김정우[32]는 직무만족을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최소연의 연구
[33]에서도 직무만족을 직무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들은 동일하게 직무만족의 
내용을 다른 업무들과 비교한 만족, 업무진행에 대한 만
족, 업무기회에 대한 만족, 과거의 기대감을 고려한 만
족, 경력기대감을 고려한 만족 등의 직무에 초점을 두고 
제시하였다. 임강숙과 김승용의 연구[34]에서도 직무만
족은 담당직무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되고 있으
며, 업무수행의 성취, 업무수행의 열정, 업무에 대한 애
정, 직무선택의 확신, 전체적인 직무만족의 정도 등이 직
무만족의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Definition Studies

Focus on Job
Lee[28], Ham[29], Song, Lee, Kim[30], 
Kim, Kim[31], Shin, Kim[32], Choi[33], 

Lim, Kim[34]

Include the Working 
Environment

Kim, Bang[21], Lee, Kwon[22], Lee, 
Lee[23], You, Joo[24], Jung, Choi[25], 

Jeon[26], Bae, Ryu, Park[27]

Table 1. Studies on the Concept of Job Satisfaction

 
3.2 직무만족의 영향요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들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들
은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을 포착하
여 이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려는 목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직무만족’과 ‘복지’를 검색어로 제시하여 
확인된 2010년 이후의 연구논문들 중에서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의 영향요인
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직무특성 요인, 조직특성 요
인, 직무환경 요인, 업무부담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분
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논문들을 선별하여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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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
무만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논문은 총 14편이 선정되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강현주와 조상미[1]는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으로 성별과 
연령, 학력 및 직위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직무의 자
율성과 다양성, 역할갈등 및 역할명확성 등의 직무특성 
요인을 제시하였다. 직무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증가할수
록 직무만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종
사자들의 담당직무와 관련된 역할갈등이 적고 역할명확
성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은 향상될 것이다.

조직특성 요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특성은 조직공정성과 조직
문화, 그리고 슈퍼비전과 리더십 체계 등이 포함될 수 있
다. 임진섭 등[35]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조직공정성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이 향상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정
여주와 이기숙의 연구[36]에서 건강가정사들의 조직문화
와 직무만족의 높은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민윤경과 권
현정[37]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슈퍼비전이 효과적일수
록 직무만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노인요양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미숙 연구[38]에서 시설
장 리더십의 직무만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되
었다.

직무환경 요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무환경 요인에는 고용안정성, 
임금, 근무시간, 승진, 휴가 등의 근무여건과 인간관계 
등이 포함된다. 최영화와 초의수[3]는 부산시 사회복지종
사자들을 조사하여 임금만족도, 고용형태, 근무시간, 승
진 등의 근무여건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문호영과 문성
호의 연구[39]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승진, 임금, 휴가, 근
무안정성 등과 함께 시설의 설비, 공간, 휴게공간 등이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병록
[40]의 연구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의 대
인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직무만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업무부담 요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업무부담 요인은 직무스트레스, 소
진, 감정노동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종사자들
을 조사한 노상은과 김정훈의 연구[41]에서 직무스트레
스가 증가하면 직무만족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
다. 이채식과 이성규[42]는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정서
적 탈진상태에 빠지거나 개인적 성취감이 감소할 경우에 
직무만족이 저하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선우와 박수

경[43]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표
면행위와 내면행위 등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부적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심리적 요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사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임파워
먼트,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보
호작업장의 종사자들을 조사한 곽성열의 연구[44]에서 
임파워먼트의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력이 입증되었다. 박
현숙과 양희택[45]은 여성활동보조인들을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입증
하였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임정숙과 
윤명숙의 연구[46]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에 직
무만족이 증가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Influencing Factors Studies
Sociodemographic and 

Job Characteristics Kang, Cho[1]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Lim, Lee, Lim[35], Jeong[36], Min, 
Kwon[37], Jeon[38]

Job Environment Choi, Cho[3], Moon, Moon[39], 
Lee[40]

Workload Rho, Kim[41], Lee, Lee[42], Lee, 
Park[43]

Psychology Kwak[44], Park, Yang[45], Lim, 
Yoon[46]

Table 2. Studies on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4.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분석내용은 
직무만족의 개념과 영향요인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
해서 나온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만
족의 정의에서 직무에 초점을 두고 담당직무에 대한 만
족으로 정의하는 선행연구들과 직무와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으로 제시하는 선행연구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둘째,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비
롯하여 직무특성 요인, 조직특성 요인, 직무환경 요인, 
업무부담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이 직무만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직무만족은 직무(job)와 만족(satisfaction)
이 결합한 단어로서 사전적으로 직무는 직책이나 맡은 
바 임무를 의미하고 만족은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
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상으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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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에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다
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직무만족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서 직무환경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직무만족이 아니라 직무환
경만족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직무만족의 개념과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에 대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중첩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직무만족에 직무환경만족을 포함시키는 연구들이 많은
데,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으로 직무환경을 제시하는 연구
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
무만족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강현주와 조상미의 연구[1]
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에서 보수와 승진을 비롯한 근무
여건과 인간관계 등의 직무환경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다양한 국내외의 선행연구
들이 진행된 바 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이 직무만족의 
하위요인과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
적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 승진, 휴
가 등의 근무여건과 직장 인간관계 등의 직무환경 요인
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직무만족 등의 인
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된 경영학 등의 
타학문분야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47].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 특히 직무만족을 분석하는 
연구들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이후 직무만족
에 관한 연구들은 직무만족의 개념을 정의하는 경우에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수용하기 
이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직무만족의 개념과 정의들을 
분류하고 그 차이점들이 무엇인지와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파악한 이후에 직무만족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러한 과정 이후에 직무만족에 관한 조사연구
에서 사용되는 척도, 즉 설문문항들은 제시한 정의에 부
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
행되는 인적자원관리의 내용 중에서 직무만족에 대한 연
구들의 동향을 분석하여 그 유형들을 분류하고 일부 문
제점들을 제시하였다.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한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들이 관련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완화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직무만족과 그 영향요인들
의 특성과 차이점, 그리고 직무만족의 하위요인과 영향
요인의 제시에 있어서 논리적 문제점들을 분석하는데 초

점을 둔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분석을 진
행하는데 요구되는 적합한 연구방법을 제시하는데 있어
서 다소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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